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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산업구조가 수시로 변하는 시대가 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호
에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기업의 노력과 국내기업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공하기 힘든 상황이 되
었다.

인재활용 측면에서도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계속 
등장하면서 기존 업무방식이나 직무역량의 유효기간
은 더욱 짧아지고 있다. 지금 축적하고 있는 역량 중 
절반 이상이 2020년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만큼, 현재
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는 미래시대에 필요한 인재
를 길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직무역량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직원의 직무역량으로는 ①새
로운 기술과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평생학습역량, ②본인과 다른 직무분야의 기
술과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역량, ③신기술을 두려워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④주
어진 IC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강조된다.

해외 선진기업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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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급변시대의 인재육성 전략

- 해외 선진기업 사례와 시사점 -

[ 요구되는 직무역량 ][ 직무환경의 변화 ]

현재의 직무역량만으로는 새로운 
직무에 대응할 수 없음

현재 축적중인 기술·역량의 절반
이상이 2020년 이후 불필요

현재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는 
미래 인재 육성에 한계

새로운 기술·지식을 습득하는 
평생학습 역량

직무 분야간 경계를 뛰어넘는 
지식융합 역량

정보를 수집·분석 공유하는
ICT활용 역량

신기술과 창의력에 기반하는
문제해결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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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인재 확보

해외 선진기업들은 현 시점의 최고 인재는 물론 잠재
적인 최고 인재 Pool을 확보하고 채용에 활용한다. 필
요할 때 수시로 공고해 적합한 인재를 물색하는 것보
다 시간이 크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기대하는 
인재를 확보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구글은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해  
모든 입사지원자를 최고(Best of 

Best)의 인재와 차선(Second-Best)의 인재로 구분해 
관리한다. 인력확보 수요가 생기면 Best of Best 인력
풀에서 채용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Second-
Best 인력풀에서 적합한 인재를 물색한다. 차선이라
지만 기본 역량이 검증되어 채용 후 업무과정에서 역
량을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다. 아무런 준비없이 성
급히 인력을 채용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GM도 채용 과정에서 아깝게 탈락한 지
원자를 은메달리스트(Silver Medalist)로 
구분해 상시 관리한다. 도전적이고 어려

운 일에 필요 인력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금메달리스
트와 함께 은메달리스트를 채용·배치하는 한편, 전폭
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
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은 3년~5
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에서 필요한 

직무를 분석하고 DB화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나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우수인재 리스트를 확보해 최적의 인
재를 채용한다.

MS나 SAP도 최고의 인재가 지원하기를 기다리지만 
않고, 자사 직무에 부합하는 인재 Pool을 확보하고 필
요시 수시로 접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훈련, Anything & Anytime & Anywhere

기술과 경쟁환경이 변하면서 교육·훈련 방식도 바뀌
고 있다. 직원들을 특정장소에 모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는 교육 방식을 
지향한다. 교육 내용도 획일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
나 개개인의 필요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화되
고 있다.
 

애플은 사내 대학(Apple Univer 
sity)을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다양
한 학습 수요에 대응한다. 아울러 

애플스토어를 통해 ‘Retail-Me’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텔은 사내의 각종 업무정보와 지식
을 손쉽게 공유하도록 Wikipedia와 
같은 소셜미디어형 DB를 구축하였

다. 이를 통해 직원은 자발적으로 업무 지식과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상호 공유해 단시간에 높은 학습효과를 
거두고 있다.

페이스북도 전통적인 훈련
방식을 지양하고, 전세계 직
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식

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Webcast, Round table, 
Coaching Circle 등의 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혁신의 걸림돌, 연공서열을 폐기하라

직무와 역량을 앞세우는 인사 체계가 해외 선진기업
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를 따
져 승진시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상하관계 중심의 
소통과 연공서열에 기반한 승진이 여전한 것과는 대
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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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미래 경쟁력이다.

조직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관찰된다. 다양
성 존중은 기업 평판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더 많은 
인재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기업 성과 면에서
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이 여타 기업보다 ROE 등
이 10% 이상 높다고 한다.

항공기와 전투기를 제조하는 
보잉社는 물론, Novartis와 

J&J와 같은 해외 선진기업에서는 최고경영진  주도로 
D&I(Diversity & Inclusion) 조직을 만들어 운영 중이
다. 인종·성별·종교적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존중받고, 
그것이 성과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와 근무
환경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 선진기업들은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를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조직전반의 혁신으로 대응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제조 시대의 수동적이고 경
직적인 인사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미래인재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업체인 Zap 
pos는 권위주의와 위계로 인한 업

무 비효율과 갈등을 제거하고자 Hola-cracy를 도입했
다. 자율과 자급자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Holachy
와 Cracy(통치)의 합성어로 직원간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Zappos는 2014년 
직급을 폐지하고 수평적 업무체계를 마련한 후 다양
한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업무 실적도 향상되는 성과
를 이뤘다.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
체인 넷플릭스는 유연한 승진 체계

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직원이 현재 담
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매출·수익 기여도가 높거나 기
업문화 개선이나 핵심가치 면에서 탁월한 롤 모델이 
되는 경우 해당 인력을 승진시키고 있다.

구글은 상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최우선 승진기

준으로 삼는다. 개인의 목표와 실제 달성도를 바탕으
로 본인과 직속 상사, 동료의 평가내용을 취합하고, 이
를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상
위 직책 수행 가능성을 철저하고 엄격히 평가하는 것
이다.

이 밖에도 해외 선진기업들은 연공급 대신 직무급이
나 성과급을 확대하거나,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강
화하는 방식으로 연공서열의 부작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7월 3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4 2015
IMF OECD

2016(E 2017(E 2016(E 2017(E

한국 3.3 2.6 2.8 2.7 2.8 2.6

세계 3.4 3.2 2.4 2.9 2.9 3.3

미국 2.4 2.6 1.6 2.3 1.5 2.3

중국 7.3 6.9 6.7 6.6 6.7 6.4

일본 0.0 0.5 1.0 1.3 0.8 1.0

EU 1.1 2.0 1.7 1.7 1.7 1.6

2. 환율·유가1)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2월 '17. 1월 2월 3월 4월 5월

원/달러 1,131 1,161 1,182 1,185 1,145 1,135 1,133 1,125

원/엔 934 1,068 1,019 1,030 1,013 1,004 1,029 1,003

원/위안 180.1 174.4 170.7 172.4 167.2 164.8 164.5 163.5

원/유로 1,255 1,283 1,245 1,258 1,219 1,213 1,213 1,245

유가(Dubai) 32.2 53.8 53.8 53.2 55.2 50.8 50.2 50.1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2월 '17. 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생산 1.9 3.0 3.6 3.4 4.2 4.1 3.5 -

소매판매 4.1 4.3 1.8 4.1 0.5 1.6 2.8 -

설비투자 6.9 -1.3 10.5 10.3 19.5 23.3 14.1 -

수출 -8.0 -5.9 6.3 11.2 20.2 13.6 24.2 13.4

수입 -16.9 -6.9 8.0 19.7 23.3 27.7 16.6 18.2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